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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
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
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com) 
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새 회장 이현욱 목사

OC한인여성목사회

  오렌지카운티(OC)한인여성목사회(회장 이

은향 목사)는 지난 12일 트리니티선교교회

(담임목사 이사무엘, 12226 Alondra Blvd, 

Norwalk, CA 90650))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

제5대 회장으로 이현욱 목사(생명수샘물교회)

를 선출했다.

  이날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  △상임고문: 한기홍 목사(은혜한인교회) △고

문: 이선자 목사(순복음제자교회) △증경회장: 

장혜숙 목사(엘림장로교회)/이은향 목사(트리

니티선교교회) △이사장: 박정희 목사(새마음

교회) △부이사장 이옥선 사모(좋은소식교회) 

△이사: 성그레이스 목사(실로암건강수양관) 

△회장: 이현욱 목사(생명수샘물교회) △수석

부회장: 배미선 목사 △부회장: 정경희 목사(좋

은소식교회) △총무: 이순애 목사(가주장로교

회) △부총무: 이명희 목사(ANG Church) △서

기: 이경신 목사(지구촌사랑의교회) △부서기: 

장영신 목사(영신교회) △회계: 배미선 목사(찬

양교회) △부회계: 민에스더 목사 △감사: 황에

스더 목사(한빛교회)

GCC 후원 음악회

Northridge United Methodist 

Church

글로리크리스천센터(대표 김미선 교수, 

이하 GCC)는 오는 11월 3일(일) 오후 4시 

Northridge United Methodist Church (9560 

Reseda Blvd. Northridge)에서 제2차 후원음악

회를 개최한다.

김 대표는 “GCC는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

는 선교사들이 선교의 중심지인 엘에이에 머

무는 동안 쉼을 통하여 영·육간의 회복과 사

역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기

도로 준비해 왔다”며 “이번 GCC 후원 음악

회를 통해 미주 교민들의 심신의 피로가 풀리

고 힐링이 되길 바란다.”며 많은 기도와 후원

을 부탁했다.

▶ 문의: (213) 369-3861

의무에 충실하다는 것은 사랑에 충실하다는 것
(마태 25,14-30)

느님의 사랑으로 일생을 산 사람들

을 의미합니다. 하느님께서는 우리

가 하느님께 받은 모든 것을 이용해 

이익을 만들어 내길 기대하십니다. 

하느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익은 우

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증가되는 

것입니다.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

이 증가될수록 우리는 더 완전한 사

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. 그리

고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크고 

더 많은 선을 생산해 냄으로써 풍요

로워집니다.

이렇게 현세에서 자기의 시간과 소

유일체를 사랑을 키우는 데 활용함

으로써 선을 생산해낼 줄 아는 사람

들은 내세에 하늘에서 하느님의 영

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하느님과 함

께 누리게 된다. 

주인에게 받았던 돈으로 이익을 

내지 못했던 종은, 하느님의 사랑

을 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배타적으

로 사랑하는 이기주의자를 가리킵

니다. 사람의 행동은 완전한 사랑에

서 나오면 더 큰 선이 되고 냉혹한 

이기주의에서 나오면 더 큰 악이 됩

니다. 이기주의자로서 자기만족만

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대해

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관심

합니다. 모든 행동은 이기적인 동기

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입

니다. 이렇게 현세에서 하느님께 받

은 시간과 소유일체를 이기적인 자

기만족만을 위해 허비한 사람들은 

내세에서 하늘나라의“바깥 어두운 

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가슴을 치며 

통곡하게 된다.”는 사실을 명심해

야 합니다.

하늘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

입니다. 자기를 버리고 사랑의 길을 

걷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수 

있습니다.

-김성배 신부-

모든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

리가 있고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

니다. 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

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

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. 

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일상의 의

무들은 나보다 남을 위한 일들이고, 

남을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하는 일들

입니다. 그러기에 지금 내 처지에서 

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곧 사

랑의 행위입니다. 

우리 일상의 의무들은 사람들 눈

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일들입니다. 그

런데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는 일의 

크기가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사

랑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. 평

범하고 보잘 것 없는 일도 사랑으로 

행하면 비범하고 위대한 일이 되고, 

비범하고 위대한 일도 사랑없이 행

하면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.

인생의 가치는 일마다 오래 살고 

얼마나 큰일을 했느냐에 있지 않고, 

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에 있습

니다. 그러나 평범한 일들로 채워지

는 일상이 매일 되풀이되다 보면 사

랑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. 사랑이 

식으면 의무를 이행하는 데 권태를 

느끼고 불성실해집니다. 

그리고 이기주의에 눈을 뜨면서 

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인생이 

초라해 보이고, 알아주지 않는 사람

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

억울하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자기

가 있어야 할 자리와 수행해야 할 

본연의 의무를 버리고 새로운 자리

와 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. 자기를 

버리고 살아 왔던 길을 포기하고, 

자기를 찾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

입니다. 이것은 이기적인 자아를 버

려야만 갈 수 있는 사랑의 길을 버리

고 자기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주

의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. 이 

길은 자기 스스로도 불행해지고 남

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. 

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사람들

이 이렇게 사랑을 버리고 이기적인 

삶을 택하는 데 있습니다. 이기주의

자는 자기 자신만을 배타적으로 사

랑합니다. 자기 명예만을 추구하고 

자기 이익만을 돌보며 자기만족만

을 추구합니다. 하지만 사랑은 모

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고, 이기

주의는 모든 악이 흘러나오는 원천

입니다.

오늘 복음에 소개되는 달란트의 

비유는 사람이 인생을 통해 두 가

지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

도록 요구받고 있으며, 현세에서 어

느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세

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

을 깨우쳐 줍니다. 그 하나는 자기를 

버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

길이고,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사랑

을 버리고 이기주의를 선택하는 길

입니다. 

사랑은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

감정을 뛰어 넘어서 상대방의 만족

을 추구하는 것입니다. 그러기에 사

랑의 길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갈 

수 없는 길입니다. 달란트의 비유에

서 주인에게 받았던 돈을 배로 불려

서 되돌려 줄줄 알았던 종들은, 하


